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자

  41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이 결국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곡기를 끊어 생명을 살리겠다”던 그는 단식 중에도 투쟁 현장에 나서는 등, 육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수십 일 동안 결의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생사를 건 단식에도 불구하고 마힌드라 자본과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는 대한문 분향소를 또다시 철거하겠다고 협박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도 여전히 국정조사 실시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사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연행했고, “소통”을 위해 방문했다는 건국대 강연장에서도 사복 경찰과 우익 노인들이 노동자들을 쫓아냈다.
  ‘경제민주화’ 운운하면서 경제의 진정한 주체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전태일을 기리겠다면서 ‘살아 있는 전태일’을 짓밟는 박근혜의 행태는 그야말로 역겹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자들에 맞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려면 23명의 영정과 노동자들 앞에 이들을 무릎 꿇릴 강력한 투쟁과 연대가 필요하다. 희망버스 운동으로 한진중공업 노동자 92명이 복직됐듯 투쟁하고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을 다룬 《의자놀이》가 10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도 해외 학자 75명을 포함한 국내외 학자 2백26명과 함께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심지어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마저 대한문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 의사를 밝혀야 했다.
  이는 쌍용차 해고자들과 민주노총, 시민, 학생 등이 그 동안 건설해 온 투쟁의 성과다. 이런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등 곳곳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성과도 얻어내고 있는 지금은 투쟁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다.
  11월 24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싸우는 자들이 희망이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여기에 적극 참가하여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힘찬 한걸음을 내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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